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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말을 조심해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5일)   2020년 5월 27일 수요일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다시 부처님오신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아득한 

옛날에서 오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가슴 벅찬 날이다. 손에 손 연

등 밝혀들고, 고운 노래 부르며 부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우리도 부처님 되는 날이다. 도량마다 종소리 북소리 염불소리 넘치고, 길

에는 연꽃등 팔각등 장엄등 넘치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은 연등 밝혀들고 거리로 나갈 수도 없고, 얼굴 맞대고 부처

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없는 이 수상한 시절서  

부처님오신날을 맞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수상한 시절인연을 우리 모두의 

오래된 과보로 받는다. 오늘을 아쉬워하는 대신 각자의 부처님 찾아 이 시절

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부처님 이름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보내

기로 한다. 아기부처님등 따라 거리를 걷고, 꽃비 맞으며 도반들과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오늘. 어수선한 마음 조용히 접고 작은 연등 하나 마음에 밝힌

다. 오늘은 꽃비 없는 거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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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없는 거리서 ‘마음 연등’ 밝힙니다


